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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계시계 원조 자동천문시계 만든 송(ㄤ)의소송(ㄌㄫ)

오늘날 한국인에게 가장 유명한 옛 우리 과학기술자는 단연

장영실(㨠㕼㊵, 1390?~1450?)이다. 그는 자동으로 움직

이면서 저절로 소리를 내는 장치가 달린 물시계 자격루(㧣擊⥽)

를 만든발명가로꼽힌다. 즉, 우리나라의경우장영실이후에야

그런 장치를 만드는 일이 계속되었다는 것이다. 지난 달 이 칼럼

을 통해 필자가 소개한 이민철(㤚⯐㼣, 1631~1715)의 경우도 장

영실의후계자라할수있다. 그런데중국은바로그런자동물시

계를장영실보다훨씬이전에만들었다. 

12m 높이 3층 천문시계‘수운의상대’

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인물로는 송(ㄤ)나라 때의 소 송(ㄌㄫ,

1020~1101)을 들 수 있다. 천주 남안(㼕㳖 南㍆=지금의 ⵢ建) 출

신인 소송은 자(㧖)를 자용(㧕㛫)이라 했다. 그는 중앙과 지방의

관리로 크게 활약을 했고, 본초 분야에도 훌륭한 업적을 남긴 것

으로알려져있다. 하지만그의이름을단연빛나게만든것은그

가 1088년 완성한‘수운의상대(ㆧ㞏㢜⾞⛂)’덕분이라 할 만하

다. 높이12m의3층구조로된수운의상대는제일위층에‘혼의’

를설치해두었고지붕을열수있도록했다. 지붕을열면즉시하

늘의 별들을 관측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. 2층에는 혼상(䑵⾞)이

설치되었다. 혼상은하늘의변화를그대로재현해보여주는장치

이다. 세종 때 우리 나라에서도 바로 이런 비슷한 장치가 경회루

연못 북쪽에 설치되었던 일이 있다. 그리고, 제일 아래층에는 동

력장치와시간을알리는시스템을설치해놓았다. 이천문시계는

상당히복잡하고큰규모였는데, 당시이부(㤑⸃)의영사(㕝⻎) 자

리에 있던 한공렴(䋫公⣅), 그리고 태사국(䅐⻎局)의 젊은 천문학

자들의협조를얻어서세울수있었다.  

오늘날전세계의과학사책에는거의틀림없이소송의‘수운의

상대’그림이 등장한다.  당연히 중국의 과학박물관들은 빠짐없

이 이 시설을 복원해 놓고 있다. 최근에는 일본 어느 박물관에서

도 이를 만들어 세웠다고 한다. 그러나, 우리 나라에서는 책에서

나 이를 찾아 볼 수 있을 뿐인데, 예를 들면 니덤(Joseph

Needham, 1900~95)의책이그렇다. 

중국과학기술사의 세계적 권위자로 여러 해 동안 세계 학계에

군림했던 니덤은‘중국의 과학과 문명’이란 유명한 책을 여러 권

으로 써 남겼는데, 제4권에 소송의‘수운의상대’를 설명해 놓았

다. 특히 니덤의 주장을 모아 한 권으로 줄여서 소개한 템플

(Robert Temple)이 쓴‘그림으로 보는 중국의 과학과 문명’이란

책에는 소송의‘수운의상대’모형 사진이 나오는데, 3층 구조의

대강을알수있다. 이그림을설명하면서맨위층에는별의위치

를 관측하도록 동력구동식 혼천의가 있다고 써 있고, 다음 층에

는 천구의(㼒球㢜)가 혼천의와 함께 연결된 채 움직이도록 장치

되었다는 설명이 따른다. 여기 천구의라 한 것은 앞에서 혼상이

라 한 것과 같은 뜻이다. 그런데 이 설명에서‘수운의상대’는 근

본적으로 수차식(ㆧ㹏㊎) 탈진기(䅁㷂機)라는 설명을 읽을 수가

있다. 물의 힘으로 움직이는 탈진기였다는 니덤의 주장은 그의

책에서는 본격적으로 이 탈진기가 결국 서양에 전해졌다는 주장

으로발전한다. 소송의천문시계가2세기후에서양에알려져서

양에서 기계시계를 발달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다. 소송의

‘수운의상대’가 서양 시계 발달의 원조라는 니덤의 주장에 대해

많은 서양의 시계 역사 전문가들은 동의하지 않는다. 카를로 치

폴라(Carlo Cipolla)나 랜디스(David S. Landes) 같은 학자들은

그들의 시계사(㉽計⻎)에서 니덤의 이런 주장이 환상에 불과하다

고 맹렬하게 비판한다. 랜디스는 그의 시계사‘시간의 혁명

(Revolution in Time)’에서 니덤이 환상에 지나치게 빠져있다고

비판하면서, ‘그렇다면 그렇게 모든 과학기술 분야에서 앞섰던

중국에서 왜 근대 과학은 나오지 못했느냐’고 따지기도 한다. 기

계시계야 말로 서양 문명의 원조라 믿는 그에게 니덤의 주장은

마땅치 않았던 모양이다. 아마 이를 둘러싼 논쟁은 앞으로도 계

속될듯하다. 

장사훈의‘태평혼의’개량

소송의‘수운의상대’는그에의해처음발명된것이아니다.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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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역사에는그런비슷한장치가여러차례나온일이있고, 소송

역시 앞서 제작된 일이 있었던 장치를 개량하여 이를 만들었을

뿐이기 때문이다. 중국 과학사에서는 소송의‘수운의상대’를‘자

동천상연시의기(㧣❫㼒⾞㓇㊂㢜器)’의 대표작으로 꼽는다. 자동

(㧣❫)으로 하늘의 여러 현상(㼒⾞)을 보여주는(㓇㊂) 기구(㢜器)

라는 뜻이다. 그 처음으로는 장 형(㨍䐸 78~139)의 누수전(�ㆧ

㭒) 혼천의(䑵㼒㢜)를 먼저 꼽는다. 지름이 다섯자 정도였다고 하

는 이것은 수운혼상(ㆧ㞏䑵⾞)이라고도 불리는데, 별을 보여주면

서 달의 움직임을 그대로 나타내 준다. 당연히 달력처럼 쓰이기

도 했을 것이다. 장형 후에도 몇 사람이 비슷한 장치를 만들었다

는기록이남아있다.  

장 형 다음으로 중요한 장치를 만든 인물로는 당 나라 때의 승

려일행(㥓䎊, 속명: 㨍㇂683~728)을들수있다. 그는725(개원

13)년 양영찬(㏼㕝㹜)과 함께‘개원수운혼천부시도(開㞘ㆧ㞏䑵㼒

ⶀ㊆⛍)’라고하는대형장치를만들었다. 그리고, 다음으로는송

나라때장사훈(㨍⻜䗂)이979(태평흥국4)년에만든것으로태평

혼의(䅐䈓䑵㢜)가 있다. 이 장치는 높이가 열자 이상 되는 해와

달, 그리고 행성들과 다른 주요 별자리의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

내준다. 나무인형셋이각각시간에맞춰나타나방울, 북, 종을

울리고, 특히 물로 움직이다가 물이 얼어서 쓸 수 없는 겨울에는

수은으로대체하기도했다.  

소송의 수운의상대는 바로 장사훈이 죽은 후 태평혼의가 사용

되지않자, 이를바탕으로만들게된것이다. ‘원우혼천의상(㞘㜎

䑵㼒㢜⾞)’이라고도 부르는

데, 그 때의 송 나라 연호가

원우였던 까닭이다. 그는

1086년황실에있던옛혼의

(䑵㢜) 등을 조사 연구하여

‘수운의상대’건설을건의했

고, 그 후 가천의(假㼒㢜) 만

들기에 앞장서 지도했다. 이

어 그 과정을 설명하는 책

‘신의상법요(㊢㢜⾞Ⳃ㛙

1092)’를 지어 후세에 남겼

다. 3권으로된이책은그가

만든 수운의상대의 구조와

작동 원리를 설명한 책이다.

그의‘수운의상대’는 그대로 후세에 전해진 것은 아니었지만, 바

로 이 책을 통해 후세에 의해 재현되어 오늘날 세계박물관을 장

식하게 된 셈이다. 그리고, 이를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드는 데

는바로니덤의역할이아주컸던것이다.  

소송은단연‘수운의상대’라는천문시계로유명하지만, 본초학

(⵬㿆䋚)에서도대단한업적을남긴과학자라할수있다. 그는1천

82종의 약물이 포함된 약물학 서적인‘가우보주신농본초(嘉㜎ⵗ

㳜㊦農⵬㿆)’21권을 1057년에 완성했다. 그에 이어 그는 전국의

그림이있는본초서들을종합하여‘도경본초(⛍經⵬㿆)’를완성하

기도했다. 도경이란표현이있는것만으로도이책은식물의그림

을많이넣었음을알수있으나, 유감스럽게도지금은전해지지않

는다.  

정치∙행정∙교육자로도 맹활약

소 송이 과학자로 이름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과학기술을 중

시하는 오늘날의 풍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. 예를 들면 그의

일생을 소개한 당시의 중국 역사서인‘송사(ㄤ⻎)’의‘소송의 전

기(ㄌㄫ㫔)’를 보면, 상당히 길게 기록된 그의 전기 대부분이 그

가 평생에 얼마나 많은 관직에 나아가 정치가 또는 행정가, 교육

자로활약했던가를상세하게소개하고있다. 그가지은본초서나

수운의상대이야기는아주조금나올뿐이다.   

소 송 자신은 1042년 그의 나이 23세에 왕안석(㙏㍆〶,

1021~86)과 동방(❬Ⲁ)으로 진사가 되었다. ‘신법’으로 널리 알

려진 당대의 대표적 개혁론자인 왕안석과 같이 과거에 급제했다

는 뜻이다. 하지만 그는 관리로서 그리 개혁 성향을 띠었던 것으

로보이지는않는다.

그의 첫벼슬은 숙주(㇔㳖= 현재 ㍆䗍み ㇔䎱) 관찰추관(觀㹨㿧

官)이었으며, 그후50여년동안관직생활을계속했다. 반세기의

관직생활은지방과서울모두에서온갖벼슬을한것을알수있

는데, 그 가운데 3차에 걸쳐 관직에서 쫓겨나거나 불명예를 당한

때도 있었다. 1092년에 소송은 그의 일생에서 가장 높은 직위인,

우복야(㜃ⵛ⻘) 겸 중서시랑(㴉⾺㉰⠥)에 올랐는데, 이 자리는 우

재상(㜃㪋⾗)에 해당한다고 중국 책에는 설명이 붙어 있다. 하지

만 소 송의 일생은 근래 들어서야 과학자로서의 업적이 부각돼

크게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. 이런 것을 보면 역사란 항상 새롭게

쓰여진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. ‘역사란 언제나 오늘의 역사’

일수밖에없는것이다. 물시계 자격루


